
경기도형 문화뉴딜 코로나19 예술백신 프로젝트

‘진심대면-한 사람을 위한 예술’

심  의  총  평

- '한 사람을 위한 예술' 프로젝트는 코로나19 시대 문화예술의 역할을 

생각하고,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프로젝트임.

- 첫 사업에 응모한 개인/단체 지원자들은 사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

한 사람의 개별성을 존중하고 접근한다는 것의 의미를 성찰하는 의미 

있는 프로젝트들을 제안하였음. 다만 문화소외계층 위주로 활동영역을 

잡은 점은 다소 아쉬운 점이 있음. 향후에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

적절한 모니터링을 비롯해 환류평가를 통해 재미있고 의미 있는 

예술적 개입을 시도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됨.

- 11개 시군에 국한되어 진행된 올해 사업을 잘 모니터링하며, 지역 

언론과의 협업 작업을 통해 대중적 의미화를 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됨.

- 코로나19 시대 문화예술은 왜 존재하는가,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를 

고민하는 프로젝트로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며, 향후 더 좋은 활동들이 

많아지기를 바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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